
김만덕기념관 「2023 하반기 만족도 조사」 결과 공개

  김만덕기념관(관장 강영진, 이하 기념관)은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념관을 방문
한 관람객 284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으며, 관람객 92.3%가 만족했다고 응답했
습니다.

응답자의 특성을 보면 ▲성별은 여성 67.6%, 남성 32.4% ▲연령은 10대 이하가 29.6%로 가
장 높게, 40대가 26.8%, 50대 이상이 14.8%로 그 뒤를 이어 높게 나타났습니다. ▲지역별 거
주지는 제주가 35.9%로 가장 높았고, 경기/부산이 15.1%, 13.4%로 각각 뒤를 이었습니다.

기념관을 방문한 목적은 주로 ▲‘휴식 및 관람’이 30.6%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, ▲‘교육 및 
연구목적’이 22.9%, ▲‘교육프로그램 및 특별행사참여’가 17.6%, ▲가족친지들과 여가활용이 
13.7%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.

전시물을 설명하는 안내문, 표지판 등이 있어 관람이 편리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▲‘매우 그
렇다’ 57.7%, ▲‘그렇다’ 31.7%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으며, 
관람 및 전시물에 대한 안내를 쉽게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▲‘매우 그렇다’ 
48.9%, ▲‘그렇다’ 35.6%로 대부분 ‘그렇다’고 응답했습니다.

기념관 관람에 만족도는 총 92.3%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여 ‘매우만족’이 51.1%, 
‘만족’이 41.2%, ‘보통’이 7.4%로 나타났습니다. 기념관 관람을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할 것 
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‘매우 그렇다’ 49.6%, ‘그렇다’ 38%, ‘보통’ 11.6%로 전반적인 만족도
가 높은 수준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한편, 기념관 실내 온도와 조명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내부 기준을 점검
하고,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. 

김만덕기념관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, 만족도 조사는 내년 상반기에도 실시할 예정입니다.




